
THE TOWN NEWS 33June 28 2021   Vol. 1374IT·과학

제트코스터는 인기 놀이기구 가운데 하나이다. 일상

생황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스릴을 맛보게 해 준다. 네이

버 포스트‘과학잡지 뉴턴’이 물리학적 관점에서 제트

코스터로 맛보는 스릴의 비밀을 설명했다.

제트코스터를 타는 사람에게 스릴을 안겨 주는 것은 

몸에 걸리는 힘의 변화이다. 주행 중의 제트코스터에는 

다양한 힘이 걸린다. 지구상에 있는 한 반드시 걸리는 

1G의 중력 그리고, 미끄러져 내린 바닥이나 커브에서 

걸리는 원심력 등이다. (G: 중력의 세기를 나태내는 상

수. 상수이기 때문에 언제나 같은 값을 가지고 모든 물

체에 작용하는 값이다.) 이들의 합력이 제트코스터를 타

고 있는 사람에게 걸린다.

중력은 코스 중 어디에서나 같은 1G이므로, 큰 원심력

이 작용하는 지점에서 가장 큰 힘이 걸린다. 원심력이란 

회전 운동에 의해 바깥쪽을 향해 생기는 힘이다. 속도

가 빠를수록, 또 속도가 같다면 커브가 심할수록(회전 

반경이 작을수록) 커진다.

제트코스터는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 

움직인다.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아지는 최저점

에서 최고 속도가 된다. 즉 이 최저점에서 가장 큰 원심

력이 걸리고, 몸에 가장 큰 힘을 받았다고 느끼게 된다.

그런데 제트코스터를 탈 때 선두차에 탈지 후미차에 

탈지 고민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. 사실 승차하는 자리

에 따라 받는 힘의 크기도 달라진다.

예를 들어 코스 중 회전 구간의 바닥에 도달하는 경우, 

선두차는 가속된 상태에서 돌입하기 때문에 강한 힘을 

느끼고 스릴감을 맛보게 된다. 그러나 후미차는 선두차

가 이미 바닥을 지나 상승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감속되

어, 느끼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.

한편 회전 구간이 아닌 낙타의 등처럼 볼록 올라온 부

분의 경우, 선두차가 낙타의 등을 내려가기 시작하면, 제

트코스터 전체의 속도가 급격하게 커져서 후미차는 튕

겨져 올라간다. 그래서 후미차는 더욱 크게 위쪽 방향의 

원심력을 박게 되어 선두차보다 더 공중에 뜨는 스림감

을 맛볼 수 있다.

밑바닥에서는 더욱 고속으로 통과하는 선두차가 후미

차보다 강한 G를 받아 공포심과 스릴도 커진다. 

다만 사람의 공포심이 물리학의 원리에 비례하는 것

만은 아니다. 제트코스터의 선두차에 탑승하면, 내 앞

에 아무도 없다는 데서 오는 공포심과 함께 내리꽂히는 

듯한 시각적 변화를 후미차보다 훨씬 크게 느낄 수 있으

므로 공포심과 스릴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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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트코스터의 맨 앞자리가
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


